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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나쏘의 야자수 
(Palm Tree, Nassau  c. 1898)

윈슬로우 호머 (Winslow Homer 1836 - 1910)

(종이에 수채 54.3 cm x 37.8 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)

미국 화가 윈슬로우 호머의 수채화이다. 미국 북동

부 지방 해안가에 정착해 그림을 그렸던 호머가 대서

양 바하마 군도 중 하나 나쏘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

렸다. 바닷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등대를 보며 바닷가 

풍경을 그렸는데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가없는 하

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나부끼고 있는 그림 중앙의 야

자수이다. 

사계절이 확실한 나라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내가 

열대 식물인 야자수를 처음 본 것은 미국 로스엔젤

레스에 처음 왔을 때이다. 길가에 늘어선 길고 가느다

란 나무들이 꼭대기에 부채같은 푸른 잎을 얹고 이리

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은 참으로 이국적인 광경이었

다. 석양을 배경으로 저물어가는 하늘 밑에 높이 서 

있는 야자수는 낭만적인 정취를 한껏 자아내기도 했

다. 그 후에 야자수가 키는 매우 크지만 뿌리가 얕아

서 언제라도 바람이나 충격에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

것도 배웠다. 

그 야자수를 한 번 그려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

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. 야자수는 기본적으로 일직선

의 몸통과 깃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태를 

정형화 해 버리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다. 그저 

긴 선을 하나 죽 긋고 그 위에 삐죽삐죽 잎을 그리면 

대충 모양이 완성된다. 그래서 잘 관찰하지 않고 관념

적으로 그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. 아니나 다를

까 그런 식으로 그려낸 야자수는 전혀 살아 있는 나

무가 아니라 어설픈 일러스트레이션처럼 되어 버렸다. 

윈슬로우 호머의 야자수는 다르다. 밑에서부터 자연

스럽게 올라간 가늘고 긴 몸통 위에 바람에 날려 금새

라도 떨어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불안정한 잎의 상태

를 실감나게 그려냈다.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바닷

바람이 야자수 때문에 그 존재를 확연히 드러낸다. 게

다가 수채화이기 때문에 가볍고 투명하게 그려져 뿌

리가 얕은 야자수의 덧없는 생명까지 암시하고 있다. 

평소 윈슬로우 호머의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

가 자연을 관념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그

려내어 겸허하면서도 당당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이

다. 그가 그린 이 이국적인 풍경화는 그의 작품 중에

서도 독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주어진 환경 속

에 꿋꿋이 서서 바람이 불어 오는 대로 몸을 맡긴 채 

나부끼는 야자수의 유연한 생명력이 잘 표현되어 매

우 아름답게 느껴진다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
